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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제야의 종부터 새해 첫 해돋이’까지
“이프랜드서 만나세요”
-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31일 오후 11시부터 <메타버스 서울 제야의 종 페스티벌> 진행
- 일출 명소 정동진을 메타버스 안에 구현해 1일 오전 7시부터 <새해 첫 해돋이 생중계>
	엠바고: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31] 보도참고자료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안전한 신년맞이를 위해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ifland)’에서 새해맞이 제야의 종 특별 행사를 31일 오후 11시부터, 일출 명소인 정동진에서의 해돋이 생중계를 2022년 1월1일 오전 7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 1년의 마무리를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서울 제야의 종 페스티벌> 진행

SKT는 서울디지털 재단(이사장 강요식)과 협력해 이프랜드에 서울광장과 보신각 제야의 종을 구현한 <2022 메타버스 서울 제야의 종 페스티벌>을 12월 26일부터 1월 2일까지 8일간 운영한다. 

<2022 메타버스 서울 제야의 종 페스티벌> 기간 중 31일 오후 11시부터 진행되는 새해 맞이 특별 행사는 ▲뇌 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의 특강 ▲유튜버 피식대학과 래퍼 이영지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 ▲신년 카운트다운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영상 등으로 구성된다.

<2022 메타버스 서울 제야의 종 페스티벌> 행사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청 홈페이지(www.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새해 첫 날 오전 7시부터 정동진에서 일출 감상하는 <2022 근하신년 – 해돋이 생중계>

SKT는 이프랜드에서 국내 일출 명소인 정동진의 해돋이를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2022 근하신년 – 새해 첫날 해돋이 생중계> 행사를 22년 1일 오전 7시부터 선보인다.

SKT는 이번 행사를 위해 이프랜드 타운홀을 정동진 해돋이 공원으로 단장했다. 정동진 역사(驛舍)와 레일바이크, 소원을 비는 소나무, 정동진 해변 언덕 위의 크루즈 등 실제 정동진의 모습을 본떠 해맞이 공원으로 탈바꿈시켰다.

SKT는 이프랜드에서 1월1일부터 오는 7일까지 타운홀 정동진 랜드를 배경으로 가족, 친지, 연인들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SKT 양맹석 메타버스 사업 담당은 “연말 연초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안전하고 특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들을 준비했다”며 “2022년 임인년에도 여러 단체와 협력해 모든 분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즐겁고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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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안전한 신년맞이를 위해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에서 새해맞이 제야의 종 특별 행사를 31일 오후 11시부터, 정동진 랜드에서의 해돋이 생중계를 2022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7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1, 2, 3] : SKT가 서울디지털 재단과 협력해 이프랜드에 서울광장과 보신각 제야의 종을 구현한 <2022 메타버스 서울 제야의 종 페스티벌> 행사 리허설 모습.

[사진 4, 5, 6] : SKT가 이프랜드에 꾸민 ‘정동진 해돋이 공원’에서 <2022 근하신년 – 새해 첫날 해돋이 생중계> 행사의 리허설 모습. 전광판 해돋이 이미지는 강원도 양양군에서 제공한 사전 촬영 이미지.



▶ 관련문의 : SKT PR실 혁신PR팀 정욱 매니저 (02-6100-3831) 

<끝>
[image: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PR실 Tel. 02-6100-3812~25, 32~39  Fax. 02-6100-7825/7925                                     
image1.emf

image2.jpg
Al & Digital Infra MH|A Zm{L]




